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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A기관 언론재단 서비스명 뉴스인증 서비스 면번호 6

문화재단문화재단문화재단문화재단----대전시 이관사업 대전시 이관사업 대전시 이관사업 대전시 이관사업 `̀̀̀동상이몽동상이몽동상이몽동상이몽''''    

재단 재단 재단 재단 `̀̀̀창작지원 일색창작지원 일색창작지원 일색창작지원 일색... ... ... ... 시 대리기관 될까 우려시 대리기관 될까 우려시 대리기관 될까 우려시 대리기관 될까 우려''''    

市 市 市 市 `̀̀̀업무부하 고려 급한일 부터 넘긴 것업무부하 고려 급한일 부터 넘긴 것업무부하 고려 급한일 부터 넘긴 것업무부하 고려 급한일 부터 넘긴 것' ' ' ' 설명설명설명설명    

[대전=중도일보] 대전문화재단(이하 재단)과 대전시가 최근 시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관된 

사업들을 놓고 `동상이몽'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.  

 

재단은 지난 6일 창립기념식 이후 대전시로부터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과 공연장 상

주단체 육성지원 사업,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6개 주요 사업을 이관 받았다.  

 

이들 사업은 대부분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지원과 관련한 사업들로 기존에 시가 다뤘던 문

화예술 관련 사업 중 비교적 비중있게 다뤄졌던 것들이다.  

 

문화바우처 사업이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등 교육지원 사업 일부와 국악단체 

창작활동 지원 등 지자체가 주관했던 일부 사업은 `미정' 상태로 이관되지 않았다.  

 

재단 관계자들은 이처럼 이관사업 대부분이 `창작지원' 분야에 치중되자 그동안 일각에서 

제기됐던 시 대리업무기관으로의 전락을 우려하고 있다.  

 

실제로 재단은 창립초기부터 문화예술인에 집중됐던 지역의 지원정책 방향을 생산자(문화

예술인)와 매개자(문화예술기관), 수용자(생활예술인) 등 문화예술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

내용의 균형정책을 강조해왔었다.  

 

이는 이관되지 않은 여러 사업들과 각종 자체사업을 통해 기존 정책이 가졌던 한계를 극복

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.  

 

하지만 대전시는 아직 업무가 원활하지 않은 초기에 한 번에 많은 사업을 줄 경우 업무가 

마비될 수 있고 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있는 만큼 우선 급한 사업을 이관한 것이라는 설

명이다.  

 



시 관계자는 “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유보 상태로 서류만 넘겨줬고 재단에서 여력

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나머지 관련 사업도 넘겨 줄 계획”이라며 “창립 초기 업무여건

을 고려한 것이지 일부러 주지 않는다거나 다른 의도가 있어 주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다”

고 설명했다.  

 

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“균형정책에 따른 타 지역의 성공사례를 주시하다 보니 혹시 시

가 문화재단의 성격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었다”며 “하루 빨리 업무에 적응

해 균형 잡힌 정책을 펼치겠다”고 말했다. /강순욱 기자 ksw@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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